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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할 시간, 장애인‧외국인의 투표 편의 보장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 장애인을 위한 특수기표용구 등 준비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고용주

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장애인콜택시

특수기표용구 등 다양한 투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근로자의 투표할 시간 청구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무원, 학생,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조합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전국민주노동조합 한국노동

조합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 장애인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투표 편의 제공

지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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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에는 활동보조인이 함께 탑승하여 유권자의

이동을 돕는다.

투표소에는 투표안내 전문요원이 2명씩, 일부 투표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가 배치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손목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하는 마우스

피스형 기표용구도 준비되어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된 투표안

내문을 만들고, 지역별로 투표 체험 교실도 운영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많은 유권자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